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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5, Vol. 28, No. 3, 189-207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박 하 얀 정 윤 경†         최 해 연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의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고 발달 단계별로 정서표현양가

성과 정서표현 및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인

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성, 문제행동과 심리적안녕감을 측정하여 그 변화와 관

련성의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

현성, 문제행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안녕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

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둘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성은 집단에 따라 대조된 결과를

보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아동집단에서는 정서표현 수준이 높았으며, 성인집단에서

는 낮게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과 문제행동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흥

미롭게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성인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은 아동집단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청소년과 성인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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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삶 그 자체로서 성인이나 유아가 깨

어 활동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

한다(Hyson, 2004). 정서는 출생 시부터 인간의

행동에 작용하여 일생동안 행동의 기저를 이

루는 기본 요소이다(정옥분, 2004). 이러한 정

서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의사소통 기능과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

다(Hyson, 2004). 한 살 정도의 영아도 얼굴표

정이나 몸짓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타

인에게 나타낼 수 있는데(Lewis, 2000) 어린 아

이의 정서발달은 다양한 정서의 출현, 자기

정서인식 발달, 타인의 정서인식, 자신의 정

서조절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Greenspan, 

2004) 최근에는 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

(Greenspan, 2004)에서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

율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서적 자기조절(emotional 

self-regulation)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편안한 수준의 강도로 자신의 정서적 상태

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Eisenberg & Spinrad, 2004). 영아들도 매우 이

른 시기부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며 안정감을 스스로 찾으려는 경향

을 보인다. 만 2세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 필

요한 정서조절 기술과 전략들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동시에 정서의 강도와 반응을 억제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이 점차 발달한

다(Shaffer, 2005; 전효선, 2015에서 재인용).

인간은 정서적 경험을 하면 이를 표현하고

행동화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Frijda, 1986). 정

서의 표현은 상황과 개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한다(Fridlund, 1997). 즉 정서는 개인 정보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이 개인이 적응적으

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lovey & 

Mayer, 1990). 한편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

통제의 한 측면으로서 정서적 표현을 조절하

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능력의 발달

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숙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은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취급된다(장정주, 

강정모, 2011). 특히 정서지능(Salovey & Mayer, 

1990)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정서적 능력이나

성향이 개인의 심리신체적 건강, 적응과 성공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짧은 시간동

안 대중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아왔다. 자녀

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키우

는가에 대한 대중서는 범람하는 반면 각 정서

과정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서의 표현과 조절은 이런 정서적 과정의 핵

심적인 부분이며 발달심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Salovey와 Mayer(1996)는 정서지능

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의 지각과 인식 및 표현, 

정서적 사고 촉진,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조

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서조절

을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의 요인으로서, 

정서적-지적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도적으

로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기분과 정서를 반

영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연적 성숙과 부모의 사회화

행동에 의해 아동은 이러한 정서와 행동 간의

분리를 내면화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아동은

정서를 표현해도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Salovey & Mayer, 1996; 박서정, 



박하얀․정윤경․최해연 /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 191 -

2004에서 재인용). 상황에 적절하고 문화적으

로 수용되는 정서표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정서표현규칙이라고 하는데(Josephs, 1994) 아동

도 상호작용할 때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

람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해석

하며 동시에 자신의 정서반응도 해석하고 그

에 대한 표현행동도 결정한다. 즉 성장에 따

라 다양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발달하

지만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조절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다(Masters & Carlson, 1984).

모든 사회는 어떤 정서를 표현하거나 혹은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들에 대한 일련의

정서표출규칙을 갖고 있기에(Ekman, 2003; 

Gross & Ballif, 1991) 아이들은 아동기를 거치

며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향성이 생기는데, 이러

한 갈등에서의 개인차를 정서 심리학 분야에

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라고 정의하고 심리적

안녕감 및 적응에 대한 핵심적인 지표로 연구

되어지고 있다(Gross & John, 2003; King & 

Emmons, 1990). 본 연구에서는 아동 후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변화와 이와 관련된 정서적 특성 및

심리적안녕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서를 유발하

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고 정서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 정서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언제나 느끼고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정서조절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며 하나

의 행동으로 정의될 수 없는 폭넓은 구성개념

이어서(Walden & Smith, 1997)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alovey와 Mayer(1990)

는 정서조절을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

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

절할 줄 아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유능감에 직접 영향을 주어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

안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Westen(1994)은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하고 불

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

적 과정들이라고 정의하였다. Kopp(1987)은 긍

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Gross(1998)는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

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절차

들이 정서조절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서조절은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만큼 실제 정서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어린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정서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에 실

패하거나 오히려 불쾌한 정서가 커지기도 하

며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망설이거나 후회한

다. 때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러 억

제하기도 한다. Vaillant(2000)는 ‘억제는 갈등의

모든 요소를 마음속으로 억제하면서 행동, 감

정적 반응, 관념적 걱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감정표현을 보다 적절한 때와 상황으

로 미루기로 선택하는 성숙한 방어기제로 보

았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억제가 만성적이고

경직되게 사용된다면 이는 개인의 삶에 역기

능적 역할을 하게 한다. 자신의 정서경험이나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측면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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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는 억제 개념이 정서표현양가성이

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하

고 싶지만 할 수가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서

정서를 표현하거나 혹은 정서를 표현하고 후

회하는 것을 포함한다(King & Emmons, 1990).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

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Mongrain과

Vettese(2003)에 의하면 정서표현양가성은 낮은

정서 명확성과 관련된다. 이는 정서표현에 대

한 억제와 갈등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하여 명료하지

않으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표현에 대한 일치성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고 주

장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기 쉽다. 따라

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더 큰 관련성

을 갖게 된다(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Mongrain & Zuroff, 1994). 정서

표현양가성이 미성숙한 방어기제, 자기억제적

방어기제, 갈등회피적 방어기제의 사용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고, 적응적인 방어기

제의 사용과는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낸 김우

석(2004)의 연구 결과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개인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서조절의 어려

움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Pennebaker(1985)에 따르면, 정서 표현의 결

핍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경

우에 한하여 자율신경계의 만성적인 각성이

초래되고 그 결과 신체적 질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욕구 또는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의 목

표이다. 즉 단순한 표현 행동의 억제보다 자

신의 정서적 경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못

하고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반응이 반복될

때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역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최해

연, 민경환, 2007; 홍윤기, 2009; Josephs & 

Williams, 1994; Pennebaker, 1985, 1989)에서 일

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똑같이 억제를 하더라도 억제를 자신에게 효

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재

해석하려는 사람과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자동적 또는 무의식적인 회피 측면에

서 억제를 하는 사람들을 세분화하여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손재

민, 2005).

정서표현양가성은 일차적인 정서가 갖는 기

능적인 역할을 손상시켜 성인의 삶에 역기능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표현의

억제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생리적 소모

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것이 만성적일

때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Pennebaker, 1985), 

심혈관계 질환(Friedman & Booth-Kewley, 1987; 

Gross & Levenson, 1997)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정서표현양가성은 과민한 생리적 반응성과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

은 사람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일반적으로 스

트레스를 느끼지 않을만한 상황에서 명백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낯설거나 평

가적인 상황에 놓여있을 때 명백한 위협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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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에도 증가된 교감신경 반응을 나타냈

다(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10; Gross & John, 

2003). 이처럼 자신의 감정 표현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정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개인은 힘겨운

내적 긴장 상태에 수시로 처하게 되며 현재의

경험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고 감정을 유발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Mongraine & Vettese, 2003).

정서의 표현 그리고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

혹은 억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Collins & Miller, 1994; Fridlund, 

1997), 심리적안녕(Lynch, Robins, Morse, & 

Krause, 2001)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

은 정서적 상태에 대한 주의와 명료성이 낮은

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할 가능성을 의미한다(King, 1998; 

Mayer & Salovey, 1995). 또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사이의 일치성이 떨어지고

(Mongraine & Vettese, 2003) 정서중심적 대처나

미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하며(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를 표현하고 공유하는데 문제를 가

짐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배민정, 정윤경, 2015; Emmons & Colby, 1995; 

King, 1998). 이렇듯 정서처리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는 반추사고와 우울증, 다양한 심리

적 부적응의 모습을 보였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Katz & Campbell, 1994; 

Mongrain & Zuroff, 1994). 특히 정서표현양가성

이 표현결과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방어적

동기를 내포할 때 심리증상들과 유의하게 관

련된다(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이런 역기능적 결과는 청소년과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은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었고,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강하게 경험하지만 표현하는 것에는

갈등을 느끼는 ‘혼란집단’에서 불안/우울, 공격

성,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행동이 유난히 많

이 나타났다(최효정, 2010). 또한 정서표현양가

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주도성 및 공감/협동과 같은 또래관계기술이

낮았고(김지혜, 2014),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경진, 201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 또한 가중된다

고 하였고(우영주, 2014) 청소년의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을수록 안녕감 수준이 낮아

지며(문소희, 유순화, 윤경미, 2014) 공격성과

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이인혜, 2014).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

이 내재화된 수치심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현주, 2013).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는 어디

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개인의 특성으로 형성

되어 가는가?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면

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정서표

현을 유발하고 이러한 상호과정 속에서 다양

한 정서 현상을 관찰하고 배우며 정서적으로

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발달한다(Buck, 1988; 

Traue, 1995). 예를 들어 화를 냈을 때 어떤 경

우는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

거나 위로를 받고 어떤 경우는 제재를 받는다. 

이때 아동은 어떤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이 정

당한 것이며 정서를 표현함으로 무엇을 얻거

나 잃을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나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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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지를 점차

학습하게 된다(노지영, 정윤경, 2010). 아이들

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의 결과가 목표 달성이

나 사회적 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함을 직

접, 간접적으로 학습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반

응을 조절하고 억제하게 된다(Harris, Johnson, 

Hutton, Andrews, & Cooke, 1989; Yuill, 1984). 

가령, 아이들은 자신의 강하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좋아하던 친구

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느끼면서 정서 표현

의 역기능을 학습하게 되면서 표현욕구와 억

제의 필요성 간의 갈등 즉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양가

적 경험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역기능적 결과

와 깊이 관련된 것과 달리, 청소년들에게 양

가적 경험은 유능한 정서의 발달과 관련된 자

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일 수 있다. 즉 정서표

현에 대한 양가적 경험은 아동에게 자신과 타

인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도록 동

기화할 뿐 아니라 자신의 표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 표현에 대한

갈등은 정서적 발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정서적으로 유능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험일 수 있다.

이로 보아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연령 변

인을 고려한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기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는 성인의 결과

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김원

(2008)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

서강도,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성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강도와 높은 상관을 맺었으며 이는 성인

을 대상으로 한 것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정

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아동은 긍정정서와 부정

정서의 표현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무엇보다

외현화문제의 핵심인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및 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성인기 이전에도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기

후기 및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

표현양가성의 발달적 양상은 어떠한지, 다른

심리적 변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갖는다.

첫째, 아동 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심리

적안녕감의 발달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각 연령집단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심리적안녕감과의 관련

성이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모집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완전

응답자료를 제외한 372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아동참가자의 평

균 나이는 12.4세, 범위는 11세에서 13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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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청소년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16.37세, 범

위는 14세에서 19세까지, 성인참가자의 평균나

이는 22.0세, 범위는 20세에서 27세까지이다.

측정도구

정서표현양가성척도(AEQ)

King과 Emmons(1990)가 제작한 정서표

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로 본 연구에서는 최

해연, 민경환(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28점에서 140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성척도(EEQ)

King과 Emmons(1990)가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하

고자 제작하였고,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

서표현, 친밀감 표현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하정(1997)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아니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평

가한다. 긍정적 정서표현 7문항(예: 나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웃는다), 부정

적 정서 표현 4문항(예: 내가 화가 났을 때 주

위 사람들은 대개 알아차린다), 친밀감 표현 5

문항(예: 나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주 신체

적 접촉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성의 전체 척도

Cronbach's α는 .69이고, 친밀한 정서표현이 .64, 

긍정적 정서표현이 .56, 부정적 정서표현이 .56

이다.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Achenbach(1991)가 제작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Youth Self Report)는 청소년기의 사회

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자신이 평가하

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서, 행동 문제의 빈도

를 조사하는 기초 역학조사 도구의 차원을 넘

어 아동, 청소년의 심리장애 진단을 위해서도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며 현재 미국은 물론 태

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

러 나라에서 번역,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공동연구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척도와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러 정서 중 필요로

하는 검사 영역만 따로 측정할 수 있도록 분

리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

군 척도 119문항 중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

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은 위축 7

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이 16문항이

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안 영역에 공통된

한 개가 있어 내재화 행동문제는 총 31문항이

연령 성별
총

M(SD) 남 여

아동 12.40 ( .924)  30  30  60

청소년 16.37 (1.791) 127  90 217

성인  22.0 (1.414)  54  41  95

총 211 161 372

표 1. 연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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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K-YSR은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들에 대해 ‘0=전혀 아니다’, ‘1=가끔 그

렇다’, ‘2=자주 그렇다’의 3점 Likert척도로 평

가하도록 되어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총 0

점에서 62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0점에서 60점

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

에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K-YSR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전체척도 .93, 외현화 행동

.88, 내재화 행동 .90이었으며 하위 영역에 대

해서는 비행 .76, 공격성 .85, 위축 .77, 신체증

상 .77, 우울․불안 .85로 나타났다.

심리적안녕감척도(PW)

Campball, Converse와 Rodgers(1976)가 개발한

주관적 안녕지표(Index of Well-Being)를 한정원

(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보편적

안녕을 측정하는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 9

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

는 척도 1문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안녕을 평정한다.

보편적 안녕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을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

점에 배치한 후 1점부터 7점까지 평소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

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모집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

수된 설문지 중 반응일관성이나 신뢰도가 의

심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372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정서표현양가성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이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

였고 사후검증으로 LSD검증방법과 Scheffe검증

그림 1. 연령집단별 정서표현양가성 그림 2. 연령집단별 정서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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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을 단위로

자료를 분할하여 정서표현 양가성과 다른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변

인들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표 2에 제시하

였다. 정서표현양가성과(F(2, 369) = 3.216, p 

< .05) 정서표현성은(F(2, 369) = 36.465, p < 

.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문제행동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성을, 심리적안녕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연령의 증

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성의 세

가지 하위변인인 친밀정서표현성, 긍정정서표

현성, 부정정서표현성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제행동의 하

위유형은 크게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행동으로 나뉘고 이는 각각 비행, 공격성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재화 문

변인 아동1 청소년2 성인3 F 사후비교

정서표현양가성 72.42(21.860) 76.41(19.219) 80.31(16.948) 3.216* 1<3a,b

정서표현성 56.88(8.743) 67.54(11.203) 71.08(9.020) 36.465*** 1<2<3a,b

  친밀정서표현성 9.1(4.099) 13.05(4.510) 15.67(4.062) 42.289*** 1<2<3a,b

  긍정정서표현성 23.93(4.744) 28.74(5.656) 28.86(4.669) 21.182*** 1<2,3a,b

  부정정서표현성 14.2(3.695) 16.12(4.377) 16.63(4.280) 6.479*** 1<2,3a,b

문제행동 26.27(17.115) 29.26(16.713) 31.08(14.993) 1.595

  외현화 문제행동 11.67(8.217) 13.03(8.346) 12.86(7.380) .678

    비행 2.02(2.376) 2.41(2.759) 2.48(2.440) .666

    공격성 9.65(6.517) 10.62(6.395) 10.38(5.636) .567

  내재화 문제행동 12.65(8.974) 13.97(8.540) 15.71(8.944) 2.440 1<3a

    위축 3.7(3.217) 3.82(2.761) 4.78(3.359) 3.878*
2<3b

1,2<3a

    신체증상 3.63(3.746) 4.31(3.342) 4.37(3.281) 1.069　

    우울불안 7.87(5.522) 8.55(5.964) 9.56(5.484) 1.743

 심리적안녕감 51.15(12.697) 48.94(11.329) 46.92(11.590) 2.488 1>3a

a LSD 검증방법, b Scheffe 검증방법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정서표현양가성 및 관련변인의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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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 중 위축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변인들

의 관계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상세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성의 관계

는 집단에 따라 대조된 결과를 보였다. 정서

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아동집단은 정서표현

수준이 높았으며(r = .316, p < .05) 성인집단

은 낮게 나타났다(r = -.242, p < .05). 정서표

현성의 하위유형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긍정

정서표현성의 경우 아동집단과(r = .279, p < 

.05) 청소년집단에서(r = .152, p < .05) 정적상

관을 나타내었다. 부정정서표현성의 경우 아

동집단에서 정적상관을(r = .388, p < .01), 성

인집단에서 부적상관을(r = -.204, p < .05) 나

타내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친밀정서표

현성은 정서표현양가성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서표현양가성과 문제행동은 아동, 

청소년, 성인집단에서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

냈다(r = .324, p < .05, r = .435, p < .01, r 

= .329, p < .01). 즉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

수록 많은 문제행동과 관련된다. 흥미롭게도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

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과(r = .497, p < .01) 

외현화 문제행동(r = .270, p < .01) 모두 높게

나타나는 한편 성인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

만 높게 나타났다(r = .412, p < .01). 좀 더

세밀하게 하위유형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아동

집단의 경우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전체

문제행동(r = .324, p < .05), 외현화-공격성 문

제행동(r = .274, p < .05), 내재화 문제행동(r 

= .337, p < .01), 내재화-우울불안 문제행동이

(r = .376, p < .0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집단의 경우 전체 문제행동과 모든 하위

유형 문제행동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적상

관을 나타냈다. 성인집단의 경우, 전체 문제행

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유형이 정

서표현양가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안녕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아동기 집단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청소년집단과(r = 

-.166, p < .05) 성인집단에서는(r = -.266, p < 

.01)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안녕감

이 낮았다.

아동 청소년 성인

정서표현양가성 1 1 1

정서표현성 .316* .071 -.242*

  친밀정서표현 .252 .129 -.003

  긍정정서표현 .279* .152* -.128

  부정정서표현 .388** .012 -.204*

문제행동 .324* .435** .329**

   외현화 .242 .270** .069

      비행 .085 .147* .083

      공격성 .274* .289** .054

   내재화 .337** .497** .412**

      위축 .232 .380** .383**

      신체증상 .226 .345** .318**

      우울불안 .376** .506** .408**

심리적안녕감 .219  -.166*  -.266**

*. p < .05, **. p < .01

표 3. 연령집단별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성, 문

제행동, 심리적안녕감 간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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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표현을 조절하거

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서를 경험했지만

표현하는데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억제하고

때로는 표현하면서 정서를 조절해 나간다. 인

간이 발달하면서 정서표현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가 있는데,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

로 맥락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

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홍소

빈, 2011). 하지만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

제가 만성적이고 경직되게 사용된다면 이는

개인의 삶에 역기능적 역할을 하게 한다. 정

서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병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장정주, 강정모, 2011) 관계성

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성향은 부적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이은경, 서은국, Chu, Kim, & 

Sherman, 2009) 한 개인이 자주 억제하고 갈등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표현에 대

한 억제와 갈등은 만성적이고 유연하지 못하

며 자동적이게 된다. 최적의 정서 조절은 정

서를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정서를 표현하기

도 하고 억제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한다(Bonanno, Papa, Lalande, Westphal, & 

Coifman,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표현양가

성 개념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비수용

적이며 유연하지 못한 방략에의 의존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의 어떤 측면도 부자

연스럽거나 부정적인 것은 없다. 강한 정서

경험,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서들, 그리고

정서적 갈등과 표현에 대한 머뭇거림도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 경험이며 충분히 수

용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

서의 문제는 이런 정서의 역동적인 측면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도 있지

만 무엇보다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거

나 부정적인 것으로 결정짓는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정서표현성 및 표현

에 대한 양가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

성의 변화 및 발달을 다룬 선행연구는 없으나

정서지능 내 하위변인으로 정서표현 및 인식

을 다룬 김현준(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정서표현 및 인식

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개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경험이 많아지

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표현양가성의 경우에도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

은 있었으나 정서조절과 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부분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및

청년기와 같은 특정 발달시기에 한정되어 조

시한 것이어서 다양한 발달 시기와 연령대를

포함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 또는

발달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지영, 2012).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연

령 증가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

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노

지영(2009)의 연구 및 초등학교 4, 5학년에 비

해 고등학교 1, 2학년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유

의미하게 증가한 안희정(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성인집단

은 초기성인기인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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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의 타율적인 생활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자기 의지적이며 자기 통제

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이러한 낯선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지금

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적응전략, 대처 매커니

즘을 개발하도록 압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이재

명, 2009에서 재인용).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요인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서를 표현하는 것

을 망설이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으로 보인다.

문제행동은 여러 하위유형 중 내재화-위축

문제행동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다른 하위유형 및 전체 문제행동

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문제

행동은 개인요인(백혜정, 황혜정, 2006; 이석

형, 2006), 가족환경요인(오승환, 2001; Marsh, 

2007), 학교환경요인(박종효, 2005; 우채영, 

임재국, 2009; Espelage, Holt, & Henkel, 2003; 

Scaramell, Conger, Spoth, & Simons, 2002) 등 다

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연령 요인만으로 집단 간 차이를 충분

히 측정하기 어렵다. 심리적안녕감 역시 사회

환경,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긍

심, 삶의 목표, 개인의 통제력 등 개인적 요인

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Ryff, 1989) 연령에 따

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아동기 후기 및 청소년의 경우 그동안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

서 알 수 있듯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

성,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각 연령 집단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연령

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인식, 처리하고 표현

하기까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그동안

성인기 위주의 연구만으로는 그 관련성을 설

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성인의 경우 정서표현

에 대한 양가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표현에 대

한 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정서표현성이 낮다

고 했던 이승미, 오경자(2006)와 이주일 등

(1997)의 결과와 일관적이다.

반면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표현에 대한 양

가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정서표현도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정서표현성

과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낸 김지혜(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를 표

현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스스

로 처리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어려워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게 되

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경우 정서표현양

가성이 높을 때 긍정정서표현성만 정적 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긍정적인 정서표현보다 우선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에서는 확연하게 긍정

정서와 부정정서를 덜 표현하는 결과를 보였

다.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부정정서보다는

긍정정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타인으로부터 부

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연

령 증가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억

제가 먼저 발달하고 이후 긍정적인 정서까지

억제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을 때 문제행

동이 나타나는 양상 또한 연령집단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났다. 아동집단의 경우 다양한 외현

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들 중에서도 공격성으

로 표출되거나 우울․불안을 나타내는 두 가

지 유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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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청소년집단은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모든 문제행동 유형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공격성, 비행의 형태로 외현적으로 표

출되거나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등으로

내재화된 문제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성인집

단의 경우 겉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

과의 관련성이 사라지고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정적상관만을 나타냈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

가성이 높은 성인의 경우 정서표현성이 적어

지는 현상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심

리내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 불안 등의 심리

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함의

한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경우 정서표현

양가성과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이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 뿐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

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안녕감이

낮다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이주

일 등, 1997; 한정원, 1997; 유주현, 2000; 장정

주, 김정모, 2008; 하창순, 박주하, 2012; 문소

희 등, 2014)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성인집

단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안

녕감이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느끼면서도 표현성 또

한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표현과 억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아동이 스스로의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

던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아

동과 청소년기까지 확대하여 인간의 정서발달

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개인의 적응에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는 정서양식이 각 발달 단계마다 어떤 형태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서의 발달에 대한 이

해를 넓히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또

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

는 역기능적인 결과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

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연령집단별 정보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령

의 변화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발달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수집된 자료의 한

계로 연령집단별 사례수가 동등하지 못하였고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여 실제적인 발

달적 변화라기보다는 그 양상만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추후에는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수립하여 집단 내 표본의 개수를 일정하게 하

고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특성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연령의 범위가 넓은 청소년집단

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거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남녀 집단을 비교해 보는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아

울러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성을 함께 고

려하여 두 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

여 문제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지 등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접근

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를 표현하

는 것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전의

대인관계 경험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동의 경우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소통의 질

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동

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따른 정서

조절 및 유능감의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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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ts Effect on Emotional Expressiveness, Behavior Probl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Study of Age Group Comparison

Hayan Park          Yoonkyung Jeong            Hae-You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developmental changes i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E) and 

the relationships among AE, emotional expressiveness (EE), and behavior problems (BP) by age group. 

Group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AE, EE, B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E and EE improve 

with age. Second, A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EE in the children group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EE in the adult group. Third, A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BP in every group. An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AE was correlated with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P in the adolescent group, but only with internalizing BP in the adult group. Finally,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adolescent and adult 

groups, but not in the children group.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Expressiveness, Internalizing Behaviors Problems, 

Externalizing Behaviors Problem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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